
LPG, 나프타 대체비축 허용 마찰
산자부 , 생산수율 3- 6% 범위 인정방침 …SK·LG가스 강력반발

석유화학기업의 LPG 비축의무와 관련 나프타도 비축유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수입기업

의 대립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석유화학기업의 LPG 비축의무와 관련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를 비축유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기업들이 기존과 같이 LPG를 통해 일정비율의 비축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부족물량 중 일부는

나프타 대체비축을 인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LPG와 나프타의 비축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자부는 석유화학가업의 나프타 저장량 모두를 비축물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LPG

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량(생산수율 3-6%)의 범위에서 대체 비축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

다.

산자부 방침은 국가비축기지 대여라는 중재안에서 다시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석유화학기업의 요구를 수

용해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석유화학기업들은 저장탱크의 추가증설 없이도 비축의무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석유

화학 부산물 LPG의 직판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SK가스 및 LG가스 등 국내 LPG 수입 및 정유기업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LPG 수입기업들은 산자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원료(나프타)의 에너지 비축유종 인정은 국제적인 사례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비축유종 확대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일부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 특혜라는 점과 지금까지 석유화학기

업들의 LPG 시장 접근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도 책임지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06/ 24>


